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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경기지역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2018.6.20. ∼30 (10일) 간 조사한 49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에서 행동지향, 건설적 사고는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연보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에서 행동지향, 건설적 사고
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연보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복지사
의 셀프리더십의 행동지향, 건설적 사고는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제언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언하였다.

■ 중심어 :∣사회복지사∣셀프리더십∣자기 효능감∣직무만족∣매개효과∣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on 492 social work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o find out the 
impact of self-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by social workers, center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self-efficacy.

First, in the self-leadership of social workers, we confirmed that behavior-oriented and constructive 
think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the natural compensation has no effect.

Second, in the self-leadership of social workers, we confirmed that behavior-oriented and 
constructive think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the natural compensation has no 
effect.

Third, the self-efficacy of social worker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Fourth, the behavior-oriented and constructive thinking of the social worker who has self-leadership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by mediating self-efficacy.
Based on such research, some suggestions for social welfare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task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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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는 정보통신사회로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미래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되고 있다
[1]. 또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스스
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무수행에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확보시켜주는 리더십이 필요하
다[1]. 

셀프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내적인 동기
유발 행동과 자기영역을 확대하여 직무에 대한 의미감
이나 자신감을 지각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스
스로 리드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2].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인데 
변화된 인적자원은 구성원에 따라 조직의 유효성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관료적 조직운영방시의 한
계와 다른 리더의 역할을 주장하며, 사회복지실천 현장
에도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셀프리더십이다[3].

사회복지사들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의 활
동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사회복지정책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사들의 직무만족이 향상되어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4-8]는 셀
프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대부분 교사, 간호사 등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이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1][4]에서 셀프리더십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직무만족을 통
해 지속적으로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의 목표가 고객에게 적절
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할 때, 사회
복지서비스는 문제를 가진 개인, 가족, 사회복지사의 인
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에서의 복지기대감에 대한 성패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
와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높이 유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9].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연구[4][10][11]는 셀프
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셀프리
더십,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의 연구[12-14]는 셀프리더
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1][4][15],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16][17], 셀프리더
십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대한연구[1]는 매우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셀프리더십과 직
무만족도의 인과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
적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은 직무만족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
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미칠 것
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셀프리더십의 개념

셀프 리더십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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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와 자기주도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
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는 
자신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자신에게 동기를 
줄 수 있도록 자신의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18]. 셀프리더십은 개인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
시켜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의미한
다. 이러한 셀프 리더십은 상사가 부하에게 영향을 미
치는 일반적인 리더십과 다르게 자기가 스스로에게 영
향을 미치는 행위 및 인지전략을 일컫고, Kerr[19]의 
자기관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특성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
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 잠재력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
며,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고무되고 발전되고 유지할 
수 있는 개념이다[20]. 또한, Neck et al[21]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주도와 동기부여를 일깨워주기 
위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 정의했다.

양필석[22]은 과거의 전통적인 관리기능과 셀프 리더
십의 명확한 차이는 외부의 통제와 내부의 자율이다. 
정보화 시대의 리더 들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부하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
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 스스로의 영향
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고와 행동 전략을 자신이 스스로 
이끌어 가는 책임 있는 행동이다. 셀프 리더십 이론은 
전통적 리더십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개인 스스로의 숨어있는 능력이 조직의 
성패를 가를 수 있으며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유
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셀프 리더십은 누구나 
발휘될 수 있으며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성과는 차
이가 있다[6][23].

2.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

직무만족은 조직의 구성원이 업무를 통하여 만족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Neck & Houghton[24]은 조직
의 구성원이 내면에 보유한 셀프리더십 행동이 자기 스
스로의 자율성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직무만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선행연구는 휴먼서비스를 

하는 교사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사[4], 초등학
교교사[5][6], 중등학교교사[7] 과 같이 교사들의 셀프
리더십은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셀프리더십과 직무만
족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셀프리더십
의 건설적 사고, 혁신성, 자기기대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였다[5]. 중학교 교사
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 따라 자기보상을 하
는 자기관리가 핵심적으로 직무자체에 대한 성취감이 
직무만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간호사
[8], 프리셉터[9]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을 연구한 결
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8]. 이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 따라 
내적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와 만족감을 갖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사회복지사[1][15]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도의 관
계는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셀프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고찰을 통해서 셀프리더십의 연구는 
교사(유아, 초등학교, 중등학교)와 간호사(병원, 요양병
원) 등 인간을 상대로 하는 직종에서 셀프리더십의 연
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서 회복지사의 셀프리
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3.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의 관계

자기효능감은 어떤 주어진 상황적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이 갖는 인지적 자원, 동기부여, 여러 
가지 행동을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며, 이는 목
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므로 셀프리더십의 결
과변수라 할 수 있다[25]. 따라서 셀프리더십의 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셀프리더십을 통
해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10].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연구[26]에서 셀프리더
십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
였다. 이는 셀프리더십에서 자기존중, 자기목표설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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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 순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초등교사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을 훈련한 실험
에서 셀프리더십은 초등교사의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 본 연구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셀프리더십 훈련은 스스로의 자율성과 통제의 
증가를 통해서 교사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연구에서 
간호대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성취목표를 설정하여 연
습을 하는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11]. 항공사 승무원의 셀프
리더십의 행동지향 전략과 건설적 사고 전략은 자기효
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
연보상 전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12].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
에서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의 자율성과 책임감으
로 자신을 통제하는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의 업무체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는 사회복
지시설의 급여체계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스스
로의 행동에서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하므로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사람이 업무에 대한 불만이 적으며, 통제력
이 높아져서 자기효능감이 업무체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베이커리의 셀프리더
십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
은 직무몰입의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는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사고 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
효능감은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본연구의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사고전략이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호텔 베이
커리의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과 조직몰입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항공사 객실 승무

원의 셀프리더십에서 행동지향 전략과 건설적 사고 전
략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
감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12]. 임상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자율성, 직무만족
도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간호사의 관련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14].

사회복지 분야는 강영식[28]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의 관계 연구가 유일하며, 이 분야의 연구가 매우 미미
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목
적과 운영상 특수성을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기효능감은 사회복지사의 행동의 변화를 시키고 클
라이언트와의 관계 지속을 위한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 임파워먼
트,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서술하고, 
가능한 모델을 도출해내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240개 사회복지시설에
서 계통추출방법으로 24개 시설을 선정하여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018.6.20. 
∼ 6.30 까지 10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
은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설문지 55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520부(회수율 94.55%) 중에서 
응답이 편중되었거나 무응답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49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 278명
(56.5%), 남성 214명(43.5%), 학력 중졸이하 14명
(2.4%), 고졸 110명(22.4%), 대졸 264명(53.7%), 대학
원 이상 104명(21.4%), 연령 20대 138명(28.0%), 30
대 134명(27.2%), 40대 86명(17.5%), 50대 이상 134
명 (27.2%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286명(58.1%), 
200-300만원 144명(29.3%), 300만원이상 6명
(12.6%)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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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셀프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측정도구

3.1 독립변수 :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의 측정도구는 Prussia et a[29]l이 개발
하고 고형일[30]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셀프리더십은 행동지향 전략 6문항, 자연보상 
전략 6문항, 건설적 사고 8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다. 기존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26으로 
나타났으나[30], 본 연구에서는 행동지향 .881, 자연보
상 .843, 건설적 사고 .830 전체 .937로 나타났다. 

3.2 매개변수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도구는 Chen et al[31]이 개
발한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김연선[32]이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연선[32]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26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는 .901로 나타났다.

3.3 종속변수 :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Meyer et al.[33], Wu and Norman 
[34]이 직무만족을 6개 설문항목 개발한 척도를 김연선
[32]의 연구에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
록 보완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81로 나
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V. 22로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분석한다. 첫째, 일반현황은 빈도분석으로 
빈도와 비율을 사용한다. 둘째, 변수의 경향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평균, 편차를 사용한다. 셋째, 변수의 신뢰도
는 Cronbacha’s α를 사용한다. 넷째, 변수간의 인과관
계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다섯째, 매개효
과는 Baron & Kenny[38]의 절차로 검증하고 Sobel 
test로 검증한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셀
프리더십의 행동지향 전략의 평균 4.037점 (SD .492), 
자연보상 전략의 평균 4.048점 (SD .544), 건설적 사고 
전략의 평균 4.025점 (SD .486)으로 셀프리더십의 하
위변인의 평균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자기효능감
은 편균 3.950점 (SD .535), 직무만족은 평균 3.898점 
(SD .60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왜도는 -.423  ∼ -.235 첨도는 –
1.041 ∼ .186으로 나타나서 모두 절대값이 2이하이므
로 정규분포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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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d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와 셀프리더십을 단계
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 셀프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가 1.161에서 3.195의 
범주 안에 있으므로 모두 10.0이하로 다중공산성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 1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12.342, p<.001). 성별과 연령은 부적인 
영향을 소득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제변수가 직무
만족도를 설명하는 능력은 9.2%이다. 다음으로 모형 1
에 셀프리더십을 투입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F 
=29.178, p<.001). 

통제변인에서 월 소득 (β = .295, p<.001)은 직무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별, 
학력, 연령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성별, 
학력, 연령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셀프리더십은 행동지향 전략 (β = .267, 
p<.001), 건설적 사고 전략(β = .262, p<.001)은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보상은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행동지향 전략과 건설적 사고로 
직무에 임하면 직무만족이 긍정적으로 향상되며, 자연
보상 전략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R2)은 29.7%로 나타났
다. 

3.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Baron과 Kenny[3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사회복
지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단계 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복
지사의 셀프리더십이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유의하다(F = 25.990, p<.001). 

이는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β = -.150, p< .001), 

　 행동지향 자연보상 건설적사고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행동지향 1 　 　 　 　

자연보상 .743*** 1

건설적사고 .728*** .722*** 1

자기효능감 .367*** .347*** .307** 1

직무만족 .415*** .361*** .446*** .312*** 1

평균 4.037 4.048 4.025 3.950 3.898 

SD .492 .544 .486 .535 .600 

왜도 -.423 -.235 -.403 -.291 -.279

첨도 .186 -.806 -.270 -.396 -1.04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492)

　 모형 1 모형 2 VIFB β t B β t

통제변수

(상수) 3.892 　 26.954 1.040 3.799 　
성별 -.118* -.098 -2.185 -.062 -.051 -1.253 1.161
연령 .030 .059 1.311 .037 .072 1.686 1.257
학력 -.153*** -.189 -3.795 -.054 -.067 -1.467 1.430
소득 .240*** .332 6.331 .213 .295*** 6.190 1.561

셀프리더십
행동지향 　 .325 .267*** 4.133 2.870
자연보상 　 -.031 -.029 -.419 3.195

건설적사고 　 .323 .262*** 4.086 2.822
통계량　

　
　

R2 .092 .297
∆R2 .205
　F 12.342*** 29.178***

*** p<.001 성별 남자=1여자=0, 

표 2.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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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β = .305, p< .001),  소득(β = -.183, p< .001)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에서
는 행동지향 전략 (β = .161, p< .001), 건설적 사고 전
략(β = .161, p< .001)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연보상 전략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며, 모형은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셀프리더십이 자기효
능감을 설명하는 능력은 10.4%의 설명력(R2)이 있다. 2
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사회복지사의 셀프리
더십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
다(F= 29.138, p<.001). 이는 통제변수에서 월 소득 β
=.295. p<.001)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성별, 연령, 학력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에서는 행동지향 전
략 (β = .267, p< .001), 건설적 사고 전략(β = .262, 
p< .001)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자연보상 전략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형은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도의 설명
력(R2)이 20.5% 있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인 셀프리더십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
입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
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β = .216)은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에서 행동지향 전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증가(β=.267 > β=.232)하였으며, 
건설적 사고 전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
미하게 증가(β=.295 > β= .262)하여서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연보상 전략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아
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통제변수를 제
외하고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도의 설명
력(R²)은 23.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의 유
의성을 Sobel test 결과는 행동지향 전략(β = .035, 
p<.05)과 건설적 사고(β = .035, p<.05)는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서울·경기지역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2018.6.20.∼30 (10일) 간 조사한 492명을 대상으로 

독립  →  매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독립  →   종속 
셀프리더십    직무만족도

독립, 매개  →   종속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B S E β B S E β B S E β

모형 1

(상수) 4.304 .123 　 3.892 .144 3.892 .144 　
성별 -.187** .046 -.174 -.118* .054 -.098 -.118* .054 -.098
연령 .142** .020 .309 .030 .023 .059 .030 .023 .059
학력 -.092** .034 -.127 -.153** .040 -.189 3** .040 -.189
소득 -.104** .032 -.161 .240*** .038 .332 .240*** .038 .332

모형 2

(상수) 2.481 .248 　 1.040 .274 .440 .294 　
성별 -.162* .045 -.150 -.062 .050 -.051 -.023 .049 -.019
연령 .140** .020 .305 .037 .022 .072 .003 .023 .006
학력 -.025 .034 -.035 -.054 .037 -.067 -.048 .036 -.059
소득 -.118** .031 -.183 .213*** .034 .295 .242*** .034 .334

행동지향 .175*** .071 .161 .325*** .079 .267 .283*** .077 .232
자연보상 .042 .068 .043 -.031 .075 -.029 -.042 .073 -.038

건설적사고 .177** .072 .161 .323*** .079 .262 .280*** .078 .227
자기효능감 .242 .049 .216

 R2(모형 1/2) .170/.273 .092 / .297 .092/.319
∆ R2 .104 .205 .239

F (모형 1/2) 24.859*** / 25.990*** 12.342*** / 29.138*** 12.342***/29.814***

p<.05 **p<.01,***p<.001 성별 남자=1, 여자=0

표 3.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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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월 소득 (β = .295)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 성별, 학력, 연령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
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셀프리더십은 행동지향 전략 (β = 
.267), 건설적 사고 전략(β = .262)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보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12-16] 
과 일치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즉 사회복지사가 
행동지향 전략과 건설적 사고로 직무에 임하면 직무만
족이 긍정적으로 향상되며, 자연보상 전략은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직무에서 의미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
행하여 자신의 역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하다. 이는 성별(β = -.150), 연령(β = 
.305 ),  소득(β = -.183)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학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셀프리더십에서는 행동지향 전략 (β = .161), 
건설적 사고 전략(β = .161)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연보상 전략은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13][21][23]과 일치하여 본 연
구를 지지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의 행
동지향 전략과 자연보상 전략은 사회복지사의 자기영
향력을 발휘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는 자기효능감(β = 
.216)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셀프리더십에서 행동지향 전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감소(β=.267)하였으며, 
건설적 사고 전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
미하게 감소(β=.295 < 262)하여서 자기효능감이 셀프

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연보상 전략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아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15][16]과 일치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매개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제언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언하였다.

2. 연구의 시사점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은  자기
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자기효
능감은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
개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기관 리더 
와 관계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어 인적자원의 성장요인
으로 작용하며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은 역량강화를 
시키며 이는 자신감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
지기관의 목표달성에도 밀접한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이 사회복지기관의 경
쟁력을 향상을 위한 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은 셀프리더십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을 강
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의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협회 등 관
련 기관은 사회복지사의 직무교육에 셀프리더십을 강
화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행동지향과 건
설적 사고에 대한 교육과목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
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정책 마
련으로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상사의 리더십과 관계없이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복지기관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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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향상은 사회복지사의 자기관리와 자신의 노력
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관장은 사회복지사의 셀
프리더십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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